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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중재방안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으로 자료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
지였고, 최종 408부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일원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은 3.24±.49점으로 나타났
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학년(t=2.687, p<.001), 연령(F=3.187, p=.042), 성적(F=18.551, p<.001), 전공
만족(F=61.347, p<.001), 교우관계(F=28.2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
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에서 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r=.421, p<.001), 유머감각(r=.360, p<.001), 자아탄력성
(r=.41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t=-5.241, p<.001),
성적(t=3.833), p<.001), 전공만족(t=6.768, p<.001), 교우관계(t=2.923, p=.014), 감성지능(t=2.674, p=.008), 자아탄력성(t=4.345,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1.7%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
양한 요인의 확인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408 nursing students in B city from May 8, 2017 to May 12 and analyzed b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1.0. The degre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nursing students was 3.24±.49.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in adjustment to college life with
respect to grade(t=2.687, p<0.001), age(F=3.187, p=0.042), academic grade(F=18.551, p<0.001), satisfaction 
withmajor(F=61.347, p<0.001), and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F=28.273, p<0.00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emotional intelligence(r=0.421, p<0.001), humor sense(r=0.360, p<0.001), and 
ego resilience(r=0.418, p<0.001). Regression analysis showed 41.7% of variance i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was causedby grade, academic scores, satisfaction withmajor, relationship with colleague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 resilienc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the various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increas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mongnursing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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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활태도, 사고
방식 미래 설계 및 대인관계 등의 도약을 위한 발판으로

서 활력소가 되기도 하지만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심리적, 사회적 가치관 수용, 자기탐색, 직업
선택, 결혼 등의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면서 적응상의 문
제, 고민, 불안, 좌절 등을 이겨내는 인내심과 경험이 필
요하다[1].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과 달리 다양한 전공
과목으로 인해 교육과정이 엄격하고 과중한 학습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으로 인해 짧은 시간 내에 정해

진 지식의 습득, 국가고시 준비 등의 어려움이 있다[2,3]. 
이러한 간호대학생이 대학생활과 환경에 대한 효과적인 

적응은 대학생활에서의 복합적인 스트레스나 갈등을 합

리적이고 긍정적으로 극복하여 직업인 및 사회인으로 진

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중요하다[4]. 
그러나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취업을 목적

으로 학과를 선택하고, 전공과정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대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부적응하

는 가능성이 높아졌다[5,6]. 적응의 어려움이나 부적응
은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어 불만족, 좌절, 우울과 
같은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서와 사고에 빠지게 되고

[7,8], 이로 인해 학업중단 및 전공포기의 위기가 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
을 통한 전문 간호사의 양성은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갖

춘 간호사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보건의료계의 현실 속

에서 유능한 간호인력의 인적 자원 양성과 질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 요구된다.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감성지능은 인간이 

가진 심리적인 성향 중 긍정적 감정 성향[9]으로 대인관
계를 포함하여 대학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문제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고 대처하도록 하여 대학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10,11]. 최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에 대
한 연구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요인으로 유머를 

고려할 수 있다. 유머는 마음을 즐겁게 하거나 웃음을 반
사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복합적인 정신 자극으로 다양한 

정의적, 인지적 경험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신체적, 심
리적, 영적 치유에 힘을 발휘하는 핵심적 요소로서 인간
의 신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12]. 유머감각은 스트
레스 및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반응에 부적 상관관계

를 나타내어[13], 유머감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나 우울
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생활 중 
경험하게 되는 재미는 대학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

계를 나타냈고[14], 유머감각은 대학생활적응과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5]를 통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
일 수 있는 중재로 유머감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아탄력성은 같은 상황적인 문제에 융통성있게 반응

하는 경향성[16]으로 개인의 내·외부 문제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통찰력, 상황재구성 능력, 유연하게 대처하는 
특성을 말한다[17].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낯선 환경에
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며,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이 우수하며,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도와[18] 대학생활
적응에 주요 요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 확인되었다

[19-22]. 자아탄력성을 높임으로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이다. 자아탄력성과 관련된 변수로는 감성
지능이 확인되었다[23], 감성지능은 대학생활적응과 관
련된 변수로[24] 학생이 대학생활에서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긍정적 감정으로 해결함으로써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또한 대학생활적응
과 관련된 변수로 유머감각이 확인되었는데[5], 유머감
각과 자아탄력성, 감성지능과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대학생활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대처하는 심리적 과정으로 대학생 시기가 성인으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시점이자 이후의 사회생활적응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간호대학생의 부적응의 문제를 해결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로 성장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학년이 올라갈수
록 대학생활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짐으로 대학생활 1, 
2학년 시기에 학과 중도포기나 전공포기의 파급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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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16]. 
따라서 본 연구는 1, 2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자

아탄력성, 감성지능, 유머감각,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한 중재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2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의 향상

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

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유머감

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

생활적응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정도를 파악하

고,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 소재한 4년제 학제로 운영되는 2개 대
학의 간호학과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
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어 1, 2학년 간호대학생에게 연
구 보조 요원이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설
문에 대한 응답은 익명으로 처리되고, 연구목적 이외에
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동의서에 서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

하도록 하였다. 연구 보조 요원이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

수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3.1.3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의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0, 예측변수 12개
를 지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는 184명이었다. 자료
수집은 2017년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었으
며, 420부를 배부하여 418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
실한 10부를 제외한 408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긍정적인 감정 성향으로 자기 자신은 물

론 주위 다른 사람들의 감성까지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
의 감성을 활용,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의미한다[9]. 
Wong과 Law[9]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 (Wong &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Jung[25]
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하위영역은 총 4개 영역
으로 자기감성이해 4문항, 타인감성 이해 4문항, 감성조
절 4문항 및 감성활용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
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까
지 5점 척도이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Jung[25]의 연구에서 Cronbach'α=.894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α=.88이었다.

2.3.2 유머감각

유머감각은 유머를 인지하고 스스로 즐기며 타인을 

즐겁게 만드는 개인의 능력을 말하는 것[26]으로 
Thorson과 Powell[27]이 개발한 다면적 유머감각 척도
(Multidimensional Sense of Humor Scale; MSHS)를 
Lee와 Cho[28]가 번안 및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
머감각 척도는 유머생성 12문항, 유머에 대한 선호도 8
문항으로, 총 20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머감각이 높음을 의미한다. Lee와 Cho[28]
의 연구에서 Cronbach's'α=.921 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α=.89였다.

2.3.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외상 등 변화하는 상황의 요
구에 좌절하지 않고 조절과 대처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29]으로 Block과 Kremen[30]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Ego Resiliencescale, ER)를 
Yoo와 Shim[31]이 번안하고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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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총 14개 문항으로 대인관계 3문항, 호기심 5문항, 
감정통제 2문항, 활력 2문항, 낙관성 2문항의 5가지 하
위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 ‘매우 그렇다’ 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Block과 
Kremen[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76이었고, Yoo
와 Shim[3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67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84였다. 

2.3.4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적응은 다양하고 복잡한 대학생활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으로[32], Baker와 siryk[33]가 제
작한 대학생활적응검사(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SACQ)를 바탕으로 Lee[34]가 수정 보완
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5문항의 5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은 학문적 적응, 사회적 적
응, 정서적 적응, 신체적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으로 5
가지이다. 각 하위 영역 점수를 모두 합하여 가능한 최소 
점수는 25점이고 최대 점수는 12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
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34]의 연구
에서 Cronbach's α=.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87이었다.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실수와 백분율로 구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는 일원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통계적
으로 유의한 항목의 사후분석은 Scheffe's test를 실시하
였다.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고,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
탄력성을 회귀분석 식에 투입한 후 입력방식의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변수는 더미변수 처
리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

이는 Table 1과 같다. 연구대상자는 여자가 379명
(92.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학년은 1학년 207명
(49.3%), 2학년 201명(50.7%)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21
세 이하가 336명(82.4%)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종
교는 무교 247명(60.5%)으로 가장 많았다. 주거형태는 
집이 256명(62.7%)으로 가장 많았고, 성적은 보통이 
209명(51.2%)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223명(54.7%)으로 가장 많았고, 교우관계는 만족이 243
명(59.6%)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의 차이에서 학년

(t=22.582, p<.001), 연령(F=3.187, p=.042), 성적(F=18.551, 
p<.001), 전공만족(F=61.347, p<.001), 교우관계(F=28.27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
령은 21세 이하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
적에서는 상과 중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
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
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에서 연령

(t=3.881, p=.021), 성적(F=8.527, p<.001), 전공만족
(F=19.365, p<.001), 교우관계(F=30.997,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령은 21세 이
하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적에서는 상과 
중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
족이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머감각의 차이에서 연령

(F=6.373, p=.002), 성적(F=4.702, p=.010), 전공만족
(F=14.624, p<.001), 교우관계(F=21.152,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에서 연령은 21세 이
하, 22-24세가 25세 이상 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성적에
서는 상이 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공만족에서는 만
족이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교
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의 차이에서 연령

(F=5.301, p=.005), 주거형태(F=2.788, p=.040), 성적
(F=3.051, p=.048), 전공만족(F=9.872, p<.001), 교우관
계(F=22.993,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
후검증에서 전공만족은 보통보다 보통은 불만족보다 유

의하게 높았고, 교우관계에서는 만족이 보통과 불만족보
다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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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fference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408)

Characte
-ristics Categories n %

Adjustment to College 
Life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M±SD t/F/(p)

Scheffe’s

Gender
Male  29  7.1 3.39±.50 2.687

(.102)
-

3.56±.40 .118
(.732)

-

3.51±.60 .003
(.957)

-

2.96±.34 .687
(.408)

-Female 379 92.9 3.23±.49 3.59±.48 3.50±.47 2.90±.39

Grade
1st 207 49.3 3.55±.48 2.613

(.107)
-

3.35±.49 2.613
(.107)

-

3.50±.50 .004
(.952)

-

2.88±.39 1.050
(.306)

-2nd 201 50.7 3.63±.46 3.13±.45 3.51±.45 2.92±.38

Age
(years)

≤21a 336 82.4 3.26±.50
3.187
(.042)
a>c

3.61±.47
3.881
(.021)
a>c

3.53±.47
6.373
(.002)
a,b>c

2.92±.39
5.301
(.005)

-
22-24b  50 12.3 3.24±.41 3.61±.49 3.50±.47 2.89±.33

≥25c  22  5.4 2.99±.46 3.32±.42 3.16±.47 2.65±.42

Religion

None 247 60.5 3.24±.49

2.315
(.057)

-

3.57±.46

1.696
(.150)

-

3.49±.50

.231
(.921)

-

2.88±.38

1.991
(.095)

-

Protestantism  70 17.2 3.28±.46 3.58±.49 3.53±.48 2.92±.38

Catholicism  30  7.4 3.24±.44 3.75±.52 3.56±.51 2.98±.40

Buddhism  58 14.2 3.18±.53 3.59±.45 3.49±.37 2.93±.39

Others  3  0.7 4.01±.40 4.04±.53 3.63±.15 3.41±.30

Residental 
type

Home 256 62.7 3.28±.48
2.131
(.096)

-

3.57±.45
1.920
(.126)

-

3.49±.45
1.533
(.205)

-

2.89±.37
2.788
(.040)

-

Dormitory 118 28.9 3.20±.51 3.66±.51 3.57±.53 2.95±.41

Self boarding  20  4.9 3.11±.24 3.67±.35 3.48±.52 2.99±.29

Others  14  3.4 3.05±.49 3.40±.58 3.31±.37 2.66±.44

Academic 
grade

Higha  70  17.2 3.38±.50
18.551
(<.001)
a,b>c

3.76±.43
8.527

(<.001)
a,b>c

3.65±.47
4.702
(.010)
a>c

2.96±.41
3.051
(.048)

-
Middleb 209 51.2 3.32±.45 3.61±.45 3.50±.47 2.92±.36

Lowc 129 31.6 3.04±.47 3.48±.50 3.43±.48 2.83±.41

Satisfaction 
on major 

Gooda 223 54.7 3.46±.43
61.347
(<.001)
a>b,c

3.71±.42
19.365
(<.001)
a>b,c

3.59±.44
14.624
(<.001)
a>b>c

2.97±.37
9.872

(<.001)
a>b>c

Moderateb 167 40.9 3.00±.41 3.47±.48 3.43±.47 2.84±.38

Badc  18  4.4 2.90±.51 3.24±.51 3.06±.52 2.64±.47

Relationship 
with 

colleague

Gooda 243 59.6 3.38±.44
28.273
(<.001)
a>b,c

3.72±.44
30.997
(<.001)
a>b>c

3.62±.44
21.152
(<.001)
a>b,c

3.00±.38
22.993
(<.001)
a>b,c

Moderateb 158 38.7 3.05±.48 3.42±.44 3.36±.47 2.78±.34

Badc  7  1.7 2.75±.43 2.90±.28 2.94±.53 2.40±.35

3.2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

력성, 대학생활적응의 정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
생활적응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감성지능은 
3.59±.47점, 유머감각은 3.50±.48점, 자아탄력성은 
3.43±.50점, 대학생활적응은 3.24±.49점으로 나타났다. 

3.3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

력성,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 대학
생활적응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대학
생활적응은 감성지능(r=.421, p<.001), 유머감각(r=.360, 

p<.001), 자아탄력성(r=.418, p<.001)과 정적 상관관계
를 나타냈다. 자아탄력성은 감성지능(r=.567, p<.001), 
유머감각(r=.508, p<.001)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유머감각은 감성지능(r=.553, p<.001)과 유의한 정적 상
관관계를 나타냈다.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Resilience,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M±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3.59±.47 2.25 5.00

Humor sense 3.50±.48 1.85 5.00

Ego-Resilience 3.43±.50 1.96 4.78

adjustment to college life 3.24±.49 1.88 4.60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261

Table 4. Factors of Influencing of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615 .180 8.979 <.001

Grade* -.197 .038 -.202 -5.241 <.001

Age* -.026 .049 -.020 -.531 .596

Academic grade* .157 .041 .150 3.833 <.001

Satisfaction on 
major* .270 .040 .274 6.768 <.001

Relationship with 
colleague* .120 .041 .121 2.923 .004

Emotional
intelligence .142 .053 .137 2.674 .008

Humor 
sense .090 .049 .087 1.830 .068

Ego
resilience .265 .061 .210 4.345 <.001

F=37.433(p<.001) Adj. R2=.417

Table 3.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Humor Sense, Ego Resilience,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N=408)

Variables
Emotion

intelligence
r(p)

Humor 
sense
r(p)

Ego
resilience

r(p)

Adjustment to 
college 

life
r(p)

Emotional
intelligence 1

Humor 
sense

.553
(<.001) 1

Ego
resilience

.567
(<.001)

.508
(<.001) 1

Adjustment 
to college 

life

.421
(<.001)

.360
(<.001)

.418
(<.001) 1

3.4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나타낸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1학년=0, 2학년=1), 연령(21세 이하=0, 22
세 이상=1), 성적(상=0, 중 이하=1), 전공만족(보통 이하
=0, 만족=1), 교우관계(보통 이하=0, 만족=1)를 가변수 
처리하고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

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확인에서도 공차한
계가 .615-.940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
는 1.06-1.76으로 나타나 모두 10보다 낮았으므로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한 결과 
회귀식은 만족하였고(F=37.433, p<.001), 대학생활적응
의 설명력은 41.7%였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학년(t=-5.241, p<.001), 성적(t=3.833), p<.001), 
전공만족(t=6.768, p<.001), 교우관계(t=2.923, p=.014), 
감성지능(t=2.674, p=.008), 자아탄력성(t=4.345, p<.001)으
로 나타났다.

*Dummy variables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
력성,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대학생활적응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대학생활적응을 향상

시키기 위한 중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
구결과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대학생활적응 점수는 3.24±.49점으로 나타나 간호학

과 1-4학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Son, Kwon, 
Park[22]의 연구에서 3.12점, 서울의 4학년 대상으로 한 
Lee[34]의 연구에서 3.45점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취업을 앞둔 4학년은 대학생활적응에 어려
움을 보여주고, 간호학과는 학년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간호학과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
활적응에 어려움이 더 높아짐으로 대학생활 1, 2학년 시
기부터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20] 
연구결과를 통해 저학년부터 대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방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적응에 차이에서 학년, 

연령, 성적, 전공만족, 교우관계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났다. 이는 성별, 동아리활동, 경제상태, 간호학과 입학
동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9], 학년, 종교유
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1], 경제수준, 건강상
태, 동아리활동, 전공만족도, 학교생활만족도에서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22]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
대학생의 1, 2학년 동안 학교적응 시에 다양한 요인들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
서 간호학 전공 적응을 높이고, 학교와 학과의 활동을 통
해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므로 다양한 스트레스와 학업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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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적응은 감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는 대학생활적응이 

감성지능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20]와 유사
하고, 대학생활적응이 유머감각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
낸 결과[15]와 유사하다. 또한 대학생활적응이 자아탄력
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결과[19-20]와도 유사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년, 성적, 

전공만족, 교우관계,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으로 나타났
다. 이는 낙관적 태도, 연령, 성별, 전공만족, 학업성취도, 
자신감, 감정조절이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21]와 대인관계, 부모와의 동거, 전공만족도가 영향을 
미친 결과[35]와는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감성지
능, 전공만족, 학교성적이 영향을 미친 결과[36], 자아탄
력성이 영향을 미친 결과[23]와는 유사하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지능은 간호대학

생이 대학생활에서 다양한 대인관계에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 공감 및 감정조절이 필요함을 나타낸
다. 이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통해 간호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학생활에서 

준비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감성지능과 함께 자아
탄력성은 다양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대처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요인으로 대학생활적응을 위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자아탄력성은 학습을 증진되는 역동적인 요인
[36]이므로 학과 수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 유머감각은 대학생활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는 선행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유머감
각이 증진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
아져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7]
를 통해 유머감각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지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간호대학생들
이 다양한 스트레스를 유머를 통해 조절하며 대학생활적

응력을 높일 수 있는 중재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로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감성

지능,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관심과 프로그
램 개발 등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유머감각도 대학생
활적응과 상관관계를 보여 유머감각을 높이기 위한 중재

방안의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해서 반복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

고, 이를 통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재방안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활적응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

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대
상자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 성
적, 전공만족, 교우관계, 감성지능, 자아탄력성을 확인하
였고,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향상시키는 중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학교를 대상
으로 하여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

가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
성지능, 유머감각, 자아탄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고, 대
학생활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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